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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 타임스퀘어 전광판 접수한 한국의 '파도' 미디어아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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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]

쏟아질듯한 파도 영상으로 지난해 화제를 모았던 우리나라 디자인 업체의 작품이 뉴욕 한복판에 걸렸습

니다.

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 공공미술 작품을 임서인 기자가 소개합니다.

[리포트]

수조 안의 파도가 부서지더니 이내 고래로 변해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.

사라 벨링햄 / 뉴욕 시민

"타임스퀘어에서 이런 작품은 처음입니다. 매우 입체적이었고 (작품이) 화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

습니다."

지난해 서울 삼성동의 파도 작품 '웨이브'로 외신의 주목을 받은 디스트릭트가 새롭게 선보인 공공미술

작품입니다.

약 1400㎡ 면적으로 타임스퀘어에서 가장 큰 전광판 사업자의 요청으로 제작됐습니다.

대가를 받지 않고 오히려 제작비를 들여가며 답답한 팬데믹 시대,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진행됐습니다.

이성호 / 디스트릭트 대표

"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을 도심 속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어느정도 안식이라든가 위안을 전해줄 수 있기

를 바라는 마음…."

오는 27일부터는 세로로 4개의 스크린을 연결한 또 다른 전광판에서 수직으로 낙하하는 폭포가 뉴욕의

마천루와 어우러질 예정입니다.

일본 신주쿠의 고양이와 중국 청두의 사자 등이 세계적 트렌드로 떠오른 요즘, 타임스퀘어에서 펼치는

두 점의 작품 전시로 실감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 한국의 역량을 인정받게 됐습니다.

TV조선 임서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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